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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 행사 종료 후 보도 가능[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배포 : 2023년 10월 26일(목)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 참석

-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 참석 -

- 대통령, 고인은‘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 달성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26, 목)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박정희 前 대통

령의 장녀인 박근혜 前 대통령도 동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추도식은 추도위원장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개식사와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낭독된 국민교육헌장 청취, 군악대의 추모곡 연주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식 식순 종료 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및 직계 유족들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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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

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내셨다면서, 지금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前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박근혜 前 대통령 등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병민·

김가람·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

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

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민족중흥회 및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인사, 일반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끝>


